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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애 임할 천국 제5장 천균으l4멧명 (/)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천국과 영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다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 
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3，잉.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과 연관시키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 
어가려면 먼저 그 나라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다시 빨H서 거듭니야 한다는 진 
리의 말씀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 
씀은모든 인간이 사랑하고 아끼는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높고 귀한생명을우리에 
게 제공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와 영생을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 
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와 
영생을 함께 묶어서 말씀히셨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비밀을 다시 기억해보자 

앞에서 우리는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살펴보았다. 이 비밀은구약의 성도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새롭게 나타내 준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모든 질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방식 
으로 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구약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 정치적인 질서를 바꾸어 놓고 인간의 모든 규례와 권세를 바꿀 것으로 기대하였 
다(사 2:2-4). 어디 그 뿐인가.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연 
의 모든 질서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다싸 11:8-9). 지구가 변화하고 
새하늘과새땅이 임할것이며 모든창조가속박으로부터 벗어나다부패되고상 
하여 없어지게 될 것이다싸 65:17 사 66:22). 하지만그러한 일이 완전하게 성취 
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 날’ 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꾸어버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대에 들어와서 그 질서를 그대로 놔둔 채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 세대는 아직도 그대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임할 저 세대의 능력을 이 세%벼l서도， 이 
세대에서도 누릴 수 있다. 영생은 장차 임할 새 세대， 영광의 나라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영생은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도 이미 가능케 되 
었다는것이다. 

영생은 참으로 미래에 속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인자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로 구별 
되는 모습이 예언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심판의 결과는 34절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지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회를 위하여 예비된 나리를 상속하라” 그러나 만일 하나 

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이것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장차 올 저 세대에만 

있는 나라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46절을 주의 김게 살펴보면， 그리 
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 
고있음을알수있다. “저희는영벌에 의인들은영생에들어가리라하시니라” 그 
러므로 ‘영생’ 은 장래에 속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심으로써 

세워질 그 나라에 속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진리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패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 
으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질문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 (23절 참 

조)과 연결시켜 말씀하셨다. 이렇듯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이 모든 것들 
은 장래에 속한 것이다. 영생의 미래성은 요한계시록에 다시 언급되어 있다. “또 저 
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괴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2:1-2) 

영생은 육체의 구속까지 포함효tc~ 
사도 비울은 장차 죽을 몸을 벗고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을 간절히 고대 

하였다(고후 5:1-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힘L이라"(4절비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전인(全시과 관련되어 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장차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때(고전 15: 5이 우리의 연약한 몸은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될 것이 
다 이렇듯 영생은 육체의 구속까지도 포함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는 것은 곧 혈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몸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 

리는 모두가 생명의 선물을 받았을지라도 죽어가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죽 
음으로 이어지는 길은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길고 긴 길일수도 있다. 어떤 이 
들에게는 죽음이 갑작스럽게 입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무덤을 향 
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좀 더 나은 것 
을준비하셨다. 
어느 날 우리의 썩을 몸은 생명에 의하여 삼켜질 것이다. 아， 이 표현은 얼마나 

깊고도 오묘한지! 그렇다. 모든 고통 아폼， 질병들은 앞으로 올 새 세대의 생명이 
밀려올 때에 모두 치료될 것이다. 병원이 전혀 필요 없을 것이다. 영생은 구원을 의 
미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참 모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찌 그 날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 
는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영생’ 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에 대해서는 디음 시간에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2004년도 후반기 장학생 신청이 지난주일(11 
일)로 마감되었다. 이번에 신청을 마친 지원자들 
은 모두 273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젊 
은 일꾼들이 충현장학생으로 지원하고， 또 더 많 

천국일꾼 양성이 목표입니다 국의 일문들로 일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이 
꿀어주며 기도해 주는 일까지도 우리의 몫이다. 바 
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장학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싱에서처럼 성적의 우수함을 따지지 않고 신앙 

2004년도 후반기 충현장학생r 종 273명 지원 

은지원자들에게 장학금을지급할수 있게 된 일을생각할때마다하나님께 감사하지 않 
을수 없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행하시는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천국일문 양성! 하나님께서는 이 고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젊은 일문들을 돕도 
록하셨다 그러므로우리가젊은이들에게장학금을주는것은단순한구제가결코아니 
다. 복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젊은 일꾼들이 천국일문으로 양성되어 하나님 나 
라에 쓰임 받도록 보살피는 매우 독특한 사역!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운 
영되는 충현장학회의 실제 사역이요 궁극적 인 목표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단순히 
장학헌금을 내고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흐냄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장흐범을 받은 학생들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앞으로도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천 

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며 우리가 곁에서 돕고 이끌어줄 수 있는 충현의 젊은이들 
을 장학생으로 선정히는 것이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충현장학회의 이런 취지와 목표를 늘 기억하여 이 일이 단순한 

구제사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국일문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기도로 적 
극후원해주시기를바란다. 

〈다음일정〉 
논술 면접 : 7월 24일(토) 오전 9:30 교육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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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nday I 

GREATER GRACE 

“But He gives a greater grace. Therefore it says, 
“God is opposed to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 (James 4:6) 

J ames 빼other of Jesus. wrote t 

be빙아li띤ever대s to understand that the 9α「떠ac않e 0아f God i딩s a허Iwa야ys glvlng, 

and always willing to give more. Sadly, many of today’s Christians do 

not even think about the grace of God. Sadder still , many of today’s 

preachers do not preach about it. The consequences of such neglect 

are that people try to obtain God’s grace through their wisdom, 

thinking it has to do with earthly frui t. They go to church, give money 

to the church, or help in the church hoping to earn God's favor. Their 

motivation is improper because their understanding of God’s grace IS 

wrong. Every virtue should be traced to grace. We must clearly point 

out the fountain of inward grace as well as the stream of manifest 

service that flows from it. The principle of grace produces the 

practice of goodness, and no one can create or preserve that 

principle but the God of all grace. Therefore, when we falter or fail , it 

is wise to seek God for His greater grace. 

Today’s verse shows us a contrasting truth . Observe the text in its 

connection : "You ask and do not receive, because you ask with 

wrong motives" (v. 3) , “ You adulteresses,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hostility toward God" (v. 4), and “ Or do 

yo니 think that the Scripture speaks to no purpose: ’He jealously 

desires the Spirit which He has made to dwell in us"(v. 5)7 These 

truths are countered with another truth , "But He gives a greater 

grace" (v. 6). When sin abounds, grace still more abounds! When we 

discover more of our weakness, God gives more grace. When we 

are in trouble, the Bible tells us to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Heb. 4:16) . Seek God and He will give you more 

grace, “ Therefore humble yourself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fhat He may exalt you at the proper time"(1 Pet. 5:6) . When you 

confess your sins, when you acknowledge that you are a sinner. God 

will give you the power, He will give you His Holy Spirit for more 

grace. Sinners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s their Saviα God will 

receive greater grace. That is God 's promise. He never gives up on 

us . He is always ready to give us more grace for victory to those who 

humble themselves ,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Lk. 14:11). 

Praise God that there is no limit of measure to His increasing gifts of 

grace. 

This wonderful verse shows that God is ever on the giving hand. 

Observe the general truth of t 

comfort us in our deeper everyday troubles. It is an assurance of 

hope during the severe tests of sickness and death. Knowing it is the 

nature of God to give more and more grace, let us have growing 

confidence in Him. 

Believers need to know and practice this verse in their daily lives. 

Our spiritual poverty is our own fault, for the Lord God gives grace to 

all who believe for it. Our spiritual growth will be to His glory, for we 

can only grow because He gives more grace. What a wonder to 

grow constantly! What a good God we have to turn to. Let us rejoice 

in the present and hope for the future because the further we go the 

more grace shall we know. As such, let us humbly go forward with 

confidence and courage, "For though the Lord is exalted, yet He 

regards the lowly, but the haughty He knows from afar" (Ps. 138:6). 

That is God’s way. "Though He scoffs at the scoffers, yet He gives 

grace to the afflicted" (Prov. 3:34) . Isaiah 66:2 tells us, "But to this 

one 1 willlook. To him who is humble and contrite of spirit, and who 

trembles at My word." 

My dear friend , the biblical story of the prodigal son is a good 

illustration concerning God's grace toward us. Do you remember 

what the young man said when he repented and returned to his 

father7 He cried, “ Father, 1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n your 

sight; 1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Lk. 15:21) . His 

sins were great, but his father’s grace was greater. His father 

instructed his household, “ Quickly bring out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and put a ring on his hand and sandals on his feet; and bring 

the fattened calf, kill it, and let us eat and celebrate; for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has come to life again; he was lost and has been 

found" (Lk. 15:22-24) . God’s grace is even greater than this earthly 

father’s is . . God says, "1 will instruct you and teach you in the way 

which you should go; 1 will counsel you with My eye upon you. Do 

not be as the horse or as the mule which have no understanding, 

whose trappings include bit and bridle to hold them in check, 

otherwise they will not come near to you . Many are the sorrow of 

the wicked, but he who trusts in the Lord, loving써ndness shall 

surround him"(Ps. 32:8-1 이. God takes no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but rather that the wicked turn from his way and live. In 

Ezekiel 33 :11 , God says, "Turn back, turn back from your evil ways! 

Why then will you die, 0 house of Israel7" 

Jesus is calling now, “ Come to Me, all who are wea미 and heaven­

laden, and 1 will give you rest" (Mt. 11 :28) .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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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톨 후잉 엄퍼 

I ct-융쭈알 껄교l 

tt l묶를운협l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자를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온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약 4:6)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의 본문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쓴 것입니다. 오늘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은혜를 항상 베풀어주고 언제라도 더 많이 베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 
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냄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인지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은 
혜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들의 지혜로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도 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보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동기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덕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진 외적인 봉사만생각할것이 아니라우리 안에 주어진하나님의 은혜가그 
모든 일의 근원임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훌륭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며，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모든 은혜는 오직 
은혜의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고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거 
나 실패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을 간절히 구히는 것이 지혜로 
운방법입니다. 

좌가 많을수록 더욱 넘치는 은혜 
오늘의 본문은 대조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 본문 말씀보다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3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 
지 못하느뇨 ... "(4절) ‘“퍼‘너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 
지 λ사}댄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A생갱각하닝I뇌E’~'(5절젤) 。이아l~벼5와과 같은 진리들은 6엽절에 
기록된 또 다른 진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다. ‘“‘그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나 
절젤) 죄가 많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칩니다다. 우리의 연익같뺨합을 더 많이 보게 
될 때， 히-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 
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회를 높이시리라!'(멤전 5:히. 여러분의 죄를 고백 
할 때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위하여 성령을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죄인들은 더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 
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더 큰 은혜를 
흔쾌히 베푸사 승리를 맛보게 히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지는 낮아지고 자기 
를 낮추는 지는 높아지리라!' (녹 14:1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더 
많이 주시되 한없이 주십니다 거기에는 정해진 한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때문 
에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참으로 아름다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줍 

니다. 본문 말씀이 뺨주고 있는 진리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 
혜를 주시나니 ... "(6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 
나님께서는 새롭고 더 큰은혜를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아니라한층 더 좋은은 
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옛 본성이 강력하게 역사할수록 하 

갱생판옥사 

나님은 더 큰은혜를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진리를삶속에 적용 
할수있기를바랍니다. 이 진리를통해힘을얻어 더 넓은싸움터로니아가거나더 
어려운 의무들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통해 위로를 얻어 살아 
가면서 만나는 더 깊은 고난도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질병과 죽음 
이라는힘든 시련을겪고있는사람들에게 풍성한소망이 됩니다 점점 더 많은은 
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 」’

는우리가됩시다 

신^r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우 
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 
니깨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히는 모든 사람탬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때에 
만 영적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은 얼마 
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요! 하 
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고 큰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 
니 오늘 우리의 현재를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십시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겸손히 앞으로 나가십시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씨 138:히.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 
나니" (잠 3:34). 이시야 66장 2절은 말합니다. “ ...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 
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자그사람은내가권고하려니와” 

검손히돌이키라 
사랑히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좋은 예화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 
니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까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벼지께 죄를 얻었사 
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이들이라 일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녹 15:21). 그 
가 범한 죄는 참으로 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은혜는 죄보다 훨씬 더 컸습 
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 
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그리고살진 송아지를끌어다가잡으라우리 
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실싸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 
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녹 15 : 22-2띠. 하나님의 은혜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보여준은혜보다 훨씬 더 큼니다 하나님은말씀하십니다. ‘꽤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례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끼어 오지 
아니하리로다악인에게는많은슬픔이 있으나여호와를신뢰하는자에게는 인자하 
심이 두르리로다!' (시 32:8-10). 하나님은 악인들의 죽음을 결묘 좋아하지 않으십 
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33 
장 11절에서 하나님은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족속아돌이키고 돌이카라너희 악 
한길에서 떠나라어찌 죽고자하느냐7’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로 오라 내가 너회를 쉬게 하리라!'(마 11:2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겸손 
한자들에게 더 큰은혜를주신다고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겸손하칩시다. 여 
러분자신을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써 하 
나님의 은혜를 시험해 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 
하십시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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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시힐렴 

그라스도를뷰하여 
명정옥(권사회회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고후 5:13-21 참조) 

금년도권사회의 표어입니다. 이 표어대로우리 권사들은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갈릴리홀에서 2004년도 권사회 수련회가 있었습니 

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600분이 넘는 권사님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말씀과 찬 

송으로 하나되어 은혜 중에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기도하며 준비 

해 온 일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권사회에는 967분의 권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권사님들은 교 

회의 여자 성도 중 연령층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보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더운 날씨에나 추운 날씨에나 변 

함없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권사님들을 벌 때 항상 존경스런 마음이 앞섭니 

다. 그 분들을 보면서 저의 남은 날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 

고는합니다. 

권사회에서는 14년 전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24시간 연속 기도를 시작하였 

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 

하고 기도로 끝내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산도 

지만 수요l부 여IHH 011시지 

2 "，짧， -ιτ.， !::-표 여，!;­

(앙~t 2: <<;)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 

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팀전 

2:5) ,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 

람이 어떻게 영원한관계를맺을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우리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자 어 떻게 하나님과 사 

람이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시다. 모든 만물 
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엇 

보다도 하나님은 지극히 큰 영광의 하나님 이시다(녹 2:14) ,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한마디로 “벌레인사람，구더기인 인생" (용 25 :6 참조)이다. 그만큼우 

리는 형편없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존 

재들이다 그러니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우리로서는 그 방법을 찾아낼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 
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즉， 영원하시고 거룩하 

신 하나님과 비참한 죄인을 화목케 해주는 중보자로서 오직 ‘그 사람’ 예수 그리 

스도를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 

도는어떤분이신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 ‘그 사람’ ,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위치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천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녹 1:38) , 겉모습 

만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히 2:14) , 배고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으며 ， 눈물도 흘리셨고， 주무시기 

도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셨고(마 1:1 ,16) , 하나님과 동동하셨으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종의 형 

체를 입으셨다. 여인의 젖을 먹고 자라셨으며， 핍박자를 피해서 피난을 가셨고， 
육신의 아버지를 정성껏 섭기었으며， 모든 일에 고생과 수고와 고난을 겪으셨다 
(빌 2:6,7) 

우리들과 같이 자랐고 시험을 받으셨다 -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자라셨다. 특별히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홀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 우리의 중 
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모든 시험을 친히 다 받으셨지만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녹 4:13) ,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 
자가 되시며 , 시험당하는 우리를 긍홀히 여겨주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신다. 
영적으로 우리와 같이 자라셨다 -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는 영적으로도 우리 

와같이 자라셨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세례를받으셨다. 하나 
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으셨다(마 3:13 ,16) , 이렇게 임한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를 광야로 인도하여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성령의 그러한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넘은 기간 동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구를 이끌고 교회를 

찾아서 잠시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던 수많은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새벽이나 늦은 밤에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대중교통이 끊어지고 나변 교회에서 주무 

시기를 일상으로 삼으셨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처럼 차를 웅직일 수 없는 분들이라 
버스와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며 불편한 다리를 몇 번이고 쉬어 가며 교회로 향하 

셨습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야간 시간을 맡아서 24시간 

연속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권사들의 수고가 한결 덜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 

리 교회 에서는 단 일분이라도 기도의 붙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24시간 연속기도에 

힘을실을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몸도 불편하고 눈과 귀도 어둡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행동 

도 느리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찬송가를 잘 부 

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다 

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기에 제일 정갈하게 차려 입고 오신다는 권사 

님， 젊은사람들에게 폐끼치지 않으려 교회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하신다는 

권사님 ,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아껴두셨다가 선교 헌금에는 큰 손이 되시는 권사님 ,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선교지로 향하시는 권사님. 또 비교적 젊은 50-60대 권사 

님들은찬양대 ， 교육부서 둥각부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임을 섬기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는 권사들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 

은 날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끝마쳐지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 

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 

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녹 4:18,19) ,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한 자들， 돈 많은 자들에게 보내 

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 

수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오직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부 

요와 자유와 다시 봄을 선물로 얻게 하셨다. 아，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고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가? 그리 

스도 예수처 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있는가? 

영접함을 받지 못했다. 고난을 받으셨다 -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백 

성에게조차 영접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셨다 “자기 땅에 오 

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 1:11).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 53 :3), 우리 인간은 얼마나 비 열하고 악한 존재인지 ! 썩 

어질 것들은 애지중지 아낄 줄 알면서도， 멸망할 인류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 

신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소중히 여길 줄을 모른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무시하며 배척한다(빌 2:8) , 혹 

시 이것이 오늘우리의 상태는아닌가?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대접을 받고 계신가7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 

님 우편에 앉으샤’ (히 10:12) ,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위대하다. 우 

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신 후에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위염의 
우편에’ (히 1:3 참조)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리시며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 그러므로우리에게는참되고 영원한소망이 있다. 우리의 영원 

한 중보자가 하늘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리스 

도를 찾는 우리가 되자. 우리의 죄악이 셀 수 없이 많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찾자.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커서 낙심이 될 때에도 그리스도를 찾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도 그리스도를 찾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체험하셨다. 주님만이 우 

리의 구주요 중보자이시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찾자. “그 
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 3:1).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걸으신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길로 행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그 사람’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죄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 
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 

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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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팀이 가게 될 선교지가 결정됐을 때 오랫동안 선교의 문이 닫혀있던 지역에 

서 선교할 수 있음에 호기심과 긴장감이 생겼다. 그러나 언어훈련에서부터 CMTC 
훈련， 기도원에서 기도핸 등의 훈련을 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통 

역， 운전기사， 숙박， 비행기 좌석표 퉁 여러 가지 문제들과 현지에서 들어온 부정적 

인 정보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 주 

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출발 일이 다가오자 자연스럽게 일정에 
맞춰 비행기 표를구할수 있었고통역도구했다. 주님께 감사했다. 

우리가 가야승F는 나라는 선교가 무척 힘들다고 들었다. 그들은 정교회에서 가르 

친 교리를 정통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초대 교인들이 믿고 따르던 교리라고 생각하 

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로 전도할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 

의 도우심을 구하여 선교할 것을 다짐하며 떠났다. 선교기간 동안 만난 많은 사람 중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우리가 준 전도지를 다 읽고 영접기도를 함께 했던 사람들， 전 

도지를 더 주기를 원하는 사람， 정교회 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찬양 

을부르도록허락한가정 등이다. 또자신은개신교 신자인데 옴이 아파 예수님께 기 

도해도 안 낫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울 수 없 

음에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함으로써 위로하고 돌아와야 했던 일이 기 억에 남는다 

우리가 간 나라는 땅이 넓어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이다. 여러 민 

족들을 두루 만났는데 사람마다 반웅이 제 각각이었다. 어떤 정교회 교인은 전도지 

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을 더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강권적으로 전도지를 쥐어주기도 했다.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없어서 냉정 

하다고 느꼈는데 전도하는 과정에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많 

이 달라졌다 농촌 마을에는 집집마다 개가 많이 있었는데 주인이 개를 잘 다스려 
우리가 잘 지나가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기도 하였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리라는 기대가 생겼다.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통행해주시길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는 S국에서 이루어졌고， 그 만큼 우리의 믿음은 크게 성장하였다. 
이용표(집사， 15교구) 

얻어의장벽을넘어 
긴 여정 끝에 우리가 도착한 선교지는 자연 경관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곳 사람들은 우리들의 빗빗한 생김새와는 달리 이목구비가 뚜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나7 하며 잠시 

우리들의 목적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 사람들의 척박한 영적 

상태를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광활한 평야는 평화로워보였지만 비가 오지 않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대책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현지 사람틀을 바라보며 메마른 평야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이 복음 

에 메말라 있음을 보면서 가슴이 저미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정교인으로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삶 속에 말씀과 기Ð}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앓이 없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먼저 복음을 들은 자 

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일뿐이지 그들과 다를 것이 없음을 시인하며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 우리가 머무는 동안 민박집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되어 주겠 

다고약속했습니다. 

사역중에 언어의 장벽이 제일크게 와닿았습니다. 준비한언어로복음을전했지 

만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못해 그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정교와 우리의 복음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언어를 준비 할 때 생활용어를 좀더 늘리고 예비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가면 더욱 도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만나야 될 
영흔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기도해 주신 충현의 모든 식구 

들에게감사드립니다. 

-.-J흩 
7월 12일(월H월 20일(혜 
7월 12일펠)-7월 21 일(수) 

7월 12일(월)-7월 21 일(수) 

7월 12일뭘)-7월 21 일(수) 

조 인 희 (권잘， 2교구) 

* 연'IH 사억중인 전교팀 

111범l혈힐. 
대학부 21 김승E 

대학부 22 

17교구 5지역 

17교구 4지역 

장승규 

김재홍 

이호일 

l-률 
7월 12일(월)-7월 21 일(수) 

7월 13일(혜-7월 21일(쉬 

7월 14일(수H월 24일(토) 

111홈l펠웰. 

6교구 2;\1역 김규석 

‘신교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복음으t 단바1 1- LH21김 소원tf변서 

우리 팀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어떤 마을을 발견하고 전도하기 위해 2인 

1조로 흩어졌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동네는 한가롭고 아이들만 간간히 오가고 

있었으며 어른들은 들에 가서 농사를 짓거나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집 저집 기웃거 
리며 사람이 있나 살피는데， 허름한 집의 대문 뒤로 한 아주머니가 일하는 모습이 

보여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서 현지어로 큰소리를 내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αP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7’라고 물어본 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보내 아주머니를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세 

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만나요”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읽게 

하였습니다. 전도지를 다 읽고 난 아주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한 시간 후에 다시 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집을 떠나 다시 전도를 하다가 다시 그 집을 찾았지요. 

그 집에는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과 아들친구， 또 어린 아이들 6명이 모여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였고， 그 집의 귀한 것들을 다 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음식 

을 나누기 전 온 대원들을 다 불러서 그 아주머니와 이웃들과 함께 19명이 모여서 

영접예배를 드리고 감격스러운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아주머니께 기도제 

목을물었더니， “이 땅에서도한국처럼 예수믿는사람이 많이 나왔으면좋겠다” 라 

는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다시 한번 감격을 했습니다. 그 아주머 

니와 우리 대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포옹을 하면서 또 다시 하나님께 감사했 

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흔이 여기에 또 있었군요. 주님 ， 이 땅의 영흔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쓸모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 쓰실 때는 

얼마나 일꾼이 부족하셨는지요. 주님， 연약하지만 순종만 하겠습니다. 천국에 갈 ·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하면 써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 

사합니다 ” 
김 영 아 (권사， 2교구) 

단11 션교 인터뷰 

L 출벌하기전훈련은? 
출빌!üf71 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을 묘빠도 흔들리지 잃댔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리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원은 9명으로 저를 빼고 모두 여자 성도들이라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신실한 통역자와 운전기시를 만나 남자 

장영환 팀원 2명을 새롭게 얻은 것과 같댔는데，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안수집사， 10교구 ) 이었습니다 

2. 현지에서 사역은 어떠셨는지? 
이번 선교는 노방전도보다 축호전도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축호전도를 -ofCf 만난 한 할머 

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원전사고로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녀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다른 

말보다 복음맨| 그녀에게 7땅 큰 위로가 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3. 팀원들과의 관계는 어떠셨는지요? 
차음에는 제가 좀 무뚝뚝해서 팀ε엔 저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잃댔습니다 그런데 시캔| 

지나면서 서로 속내를 알고 친해져서 한 가족처럼 지내다 옹읍니다 단기 선교를 처음 간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분은 돌아오는 날짜가 되자 더 있다가 오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 요뻐|서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 01먼 주줄말O는 전교팀 

기 간 | 팀 | 팀 장 | 기 간 | 팀 | 팀 징 I 
7월 19일(월)-7월 28일(쉬 대학부 23 이싱해 7월 20일(화)-7월 31 일(토) 대학부 26 이」차。더「 

7월 19일(월H월 31 일(토) 1교구 7지역 gt한원 7월 23일(금)-7월 31일(토) 5교구 3지역 키디조。긴승: 

7월 20일(화)‘7월 28일(수) 3교구 1지역 최남하 7월 21 일(수)-7월 30일(금) 6교구 5지역 이세영 

7월 20일(훼-7월 29일(목) 대학부 24 김현칠 7월 21 일(수H월 31 일(토) 14교구 6지 역 강만수 

7월 20일(화)-7월 29일(목) 6교구 7지역 ~.사。지「 7월 22일(목)‘7월 30일넘) 9교구 1지역 동빙용운 

7월 20일(화)-7월 30일(금) 대학부 25 이균우 7월 22일(목H월 m일념) 17교구 1지역 송영준 

7월 20일(화)‘7월 31 일(토) 2교구 10지역 강두형 7월 22일(목H월 31일(토) 17교구 10;\1역 권병절 

* 지난주도ξ딴}전교팀 
l ..... 111 lJ" •• 홉-홉홉톨 l흡l홉휠11 

7월 6일(화)-7월 14일(수) 3교구 6지역 정창수 7월 7일(수)-7월 17일(~) 10교구 5지역 김경환 

7월 6일(화)-7월 15일(목) 대학부 20 김철남 7월 7일(수)-7월 17일(토) 10교구 4지역 조영철 

7월 7일(수)‘7월 17일(토) 4교구 4지역 박원화 



추민흥헌 제794호 

간흥과 U늄 l 천국획교 

여름껴l절학교홈 춘tJ f쓸f변서 

2004년도 여름계절학교 주제 ‘거듭난 천국 

일꾼’ 을 대하며， 먼저 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거듭남의 중요성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친구 

들에게 거듭남을 가르치기 전에 ‘주님의 사람으로 얼 

마만큼 거듭나 있는가7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두렵고 떨리는 죄인이 어린 

유치부 친구들에게 거듭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주님의 부르심으로 거듭나 평 

생을주님만자랑한 예수의 종바울처럼， 저도온전히 주님의 권능만을 의지하여，은 

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거둡남의 의미를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과 학부모 

와 함께하는 세족식 ， 죄로 얼룩진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코너 동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명 

령에 오로지 순종함으로써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재현해 보려는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 한사람 한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뭇으로 골고 

다 언덕을 오르는 ‘십자가의 길’ 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린 친구들이지만 십자가 

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흘리며 회개하고감사할수있는시간이 되 

었으면합니다. 

어린 영흔들이 서로의 발을씻길 때 회개하는주님의 은혜가충만할것이라 믿고， 

죄로 얼룩진우리의 모습인 헌옷을벗고， 주님의 은혜로거룹남을 입은모습인 새 옷 

을 입는 순서 등을 통하여 유치부 친구들과 교사들과 학부모 모두가 거듭남을 더 깊 

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신을 벗은 채 겸손하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 

가를 지고 나아갈 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 

1:21)라는 고백을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강 소 영 (집사， 유치부교사) 

새기혹을 인도δμl는모든상도님들께 

주님이 가장 기뻐하사는 영혼구원에 헌신하는 모든 상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뒤 

로가 넘낫P틸 바라며 몇 가지 g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D 새기족을등록실로 엔도하실 때 
새가족을 인도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새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등록실에도 

함께 오셔서 등록핸 과정을 직접 도외주셨으면 합니다. 인도X까 동행하지 않을 경우， 새 

가족은자발적으로온새가족으로분류되어 등록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널리 %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쁨 새춰들과 장년 새쩍들은 본당 1혐l 있는 새가족등록실에 직접 오 
셔서 등록해 주시고， 만 1해l 이하인 새가족은각 교회학교 새가족부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 

니다. 。많러 괜신자가새7팩으로 등록될 경우 각 교회학패교궈l 침석뻗 일째 
도외주시기바랍니다. 

잉등록이후에 

새가족을교회로 인도하신 성도님들께서는최소한등록효}는주일과그다음주일은새가족 

과함께 예배를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새7}족양육과정을 때는 6개월 동안은 

최소한한달에한번이상새가족과함께예배를드리고펴l를나누어주시기바랍니다. 

3 교구심방과관련하여 

새가족이 속하게 되는 해당 교꿔l서 인도하신 성도님들께 동행 심방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새기족이 자신의 집이나 직%에서 심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하신 성도님들의 집이나 직장이나 제3의 장소를 이용히여 심 
빙L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 교적변호와새가촉양육에 관하여 

교적번호는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정착하신 분들께 부여되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교적변호를 일찍 받으려는성급함 대신에 새가족이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인내심을가지고꾸준히 도외주셔야합니다. 가장좋은방법은 
새가족0] 새기족%북부의 교육과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7}.지고 새가족을 격려해 주며， 기도로 적극도와주 

는일입니다. 

어럽고 훌돈 과장과 결윤을 활#서 교회의 문 
턱을 밟은 ).H.꽉들이 우21의 무관숙l 속에떤 

다시 서잉브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모 

든 상도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구흡fLi다 
〈새가족운영실에서 올림> ::. 、

커쉬t.-r J} L Jr -'lt속 

오래 전 일이다. 장년1부에 몇 년을 다녔지만 주제 찬송을 부를 때에는 별 의미 없 

이 창송가를 보고 부르곤 했다. 그런데 어느 주일인가 문득 ‘주제 찬송 정도는 외워 

서 불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집에 와서 여러 번 불러 보았다. 주일마다 

불러서인지 잘 외워졌다. 그러나 이튿날 부를 때에 생각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더 

열심히 외워 결국안보고도잘부를수 있게 되었다. 안보고부르니 정말재미있고 

은혜로웠다. 더 많은 곡을 외우고 싶은 생각에 집에서는 물론이고 쪽지에 적어가지 

고다니며 열심히 외웠다. 

한 곡 한 곡 외워질 때마다 무척이나 신기하고 기쨌다. 나는 성격이 느긋한 편이어 

서 무슨 일에 그렇게 정열을쏟은적이 별로없다. 하지만찬송가를외우는 일에 재 

미를 붙인 나는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별떡 일어나 외우기도 했더니 200여 곡을 외울 

수가 있었다. 지금은 절반 정도는 잊어버 려서 더 이상 잊지 않기 위해 하루에 몇 곡 

씩을 부르고 늘 찬송가를 부르다가 잠든다. 어제는 찬송하다가 문득 주일 예배 때마 
다 찬송가 34장을 매주 부르는데 1월부터 불렀으니 이제 6월이니까 성도들의 입에 

도， 귀에도 많이 익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심을 가지고 외워보면 누구나 외울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외워서 각자 예배하는 시간에 부를 수 있는 파트로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 외워서 부르는 찬양은 분명 

더욱 은혜롭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찬송을 외우는 기쁨도 체험할 것이다. 어느 주 

일에 내 옆 자리에서 예배드리던 분도 34장을 보지 않고 외워서 부르는데 나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금년 권사회 주제 찬송인 101장은 내가 외우지 않았던 찬송인데 열심히 부르다 보 

니 외우게 되어 무척이나기쁘다. 주보를보면서 내가외우는찬송이 적혀 있을때에 

는 나도 모르게 빙긋이 웃음이 난다. 봄이 많이 아플 때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찬송가 

를 보고 부를 수 없을 때 이전에 이미 외웠던 찬송은 누워서도 부를 수가 있어 정말 

좋다.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살아가면서 많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할 때 쉽게 기도 

가 나올 것 같은데 기도하려고 해도 그런 때는 기도 줄이 잘 안 잡히고 찬송은 부르 

게 되는 것이 희한한 일이다. 충현의 온 성도가 외워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의 눈물이 흐른다. 훗날에 천국에서 천군 천 
사와 함께 찬양 부를 연습이라 생각하며 .. 

최현자(권사， 1 5교구) 

선도깐증 

“어다서 그런 용71와 힘이” 

얼마 전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시골에 계신 어 머님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흔자 계신 어머님께 혹 어디가 불편하신 곳은 없는지， 특별히 

필요하신 것은 없는지， 평소처 럼 안부를 여풍던 남편은 그 전에는 한번도 들을 수 없 

었던 한마디와 함께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 교회에 열심히 나가세요 ” 
그렇게 전화를 끊은 남편은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해외에 나가 누구를 전도 

하겠으며 또한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다른 형제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고는 계시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던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 

랐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교회를 다니지만성경을들고다닐 때는누가볼까봐감추 

려고 했던 사람이고 기도원에서 열리는 장년부 수련회에 가라고 하면 대꾸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를 뜨곤 했던 남편이 단 

기선교를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을 즈음， 저는 남편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 

게 되었습니다. 남편은이른새벽 일어나 성경공부를하였고， 네 명의 부부를전도하 

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느낀 것은 선교 

를 다녀온 후 며칠이 지나서 있었던 어떤 일 때문이었습니다 
선교를다녀온후갑자기 한쪽발이 퉁퉁부어서 다리를절뚝거리며 걷기에 병원 

에 가보라고 했더니 , 처음 들어보는 아주 생소한 관절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완치도 

어렵고 특별한 처방이 있는 것도 아닌 ， 한번 걸리면 계속 관리하고 식이요법을 꾸준 
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종종 회식자리를 가져야 하는 남편에게는 더 
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남편이라 그런 질 

환에 걸린 것이 옆에서 제가 보기에도 많이 걱정이 되고 안쓰러웠습니다. 더구나 시 

기적으로도 우크라이나로 단기선교를 다녀온 직후에 발병한 것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남편의 믿음에 위기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 ‘왜 그런 고통을 주셨느냐’ 라고 

하며 주님을 원망이라도 하면 어쩌나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기우였습니다. 걱정하는 저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키꼬} 안 좋았던 식사습관까지 바꿔서 더 

욱 강건한 육체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다리는 잠시 불편해졌지만 오히려 주 
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라고 

강경순{집사， 4교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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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훌괴 U흩 

빼교회합방@싸풍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처|가 있고 몸의 ;1.1 

체가 많으나 안 몸입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 
려하니라，"(고선 1r12l, 

교외의 살림꾼， 사부국 사람들을 만났습 
니다. 상 녀머로 보던 사무국은 늘 분주하고 

사무석인 느낌이 들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 

가 이련 저련 이야기를 하다보니 따뜻안 온 

기가느껴졌습니다 

π}풋tF 잘림꾼플 
사， 외껴1) 

‘각 부서에서 사용하실 장소를 신성알 때 

저만테 아시연 됩니다 식사 예약도 받고 세 

례신성 섭수 ， 세례응서 작성 등을 압니다 

깅선영(잉사， 교큐 l 

“외계를 담당아고 있습니다 교외의 여|산 

을 집앵하는 역알을 아고 있지요 ” 유7.{절rg 
사， 외계츄 OJ) 

“건죽， 차량， 중연동산 ， 자산관리 등의 일 
을 하고 있습니다 음， 죄근에는 선교판을 보수하는 공사를 알 때 판리아는 역압을 담당쨌 
지요 김영수(징샤， 7. r~r츄잉 j 

I 사무국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역알은 무엇g니까? 

‘자무국은 교외의 선반적인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룻만 교역자 
듬이 맘쓴과 기도에 저녁안 수 이도로 둬바치아느 여하이니다 . 또아 서도틈이 시려과 ;1. 1 저 
.: ' 2 > L 0ζM- "'l AC 口 L "'l 2 t:J '''-L 。드 

으로 예배드렬 수 있도록 교회를 구석구석 세심아게 판리하는 일과 앵성석인 임을 처리밥 

니다 . 이련 역딸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인도아심 

에 순응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짐에 드리는 직원예배는 우리에게 웅요안 의미 

를 가집니다 깅영달(장로 ， 사무국장j 

2. 얄굴은 자주 휩는데， 징꽉이 아시고 껴'l~1 및을 모르는 껑우가 많은데， zr차의 맡은 

역할에 듀체적으로 설명δH츄세요 

“저는 예배에 멸요안 모든 물품을 조달아고 준비아는 사무를 압니다 성산식 , 세례식 , 세 

례문당식 등에 멸요안 물품들 ， 그리고 순서지， 추보를 비향H서 단(펼 ) 위에서 목사님이 

드시는 물 등 아추 작은 부분들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기에 세십아게 신경을 써야압 

니다 깅어연(잉사， 서무주잉l 

J. 교획에서 앞따는 것이 엎t ;.. f획생활과 어떤차이7f f1울까요? 

깐쪽 세상에서 사외 생왈하는 선구들을 보변 하기 싫어도 억지로 애야 하는 일 들이 발 

생밥니다 그려나 교외에서 일아연 그련 일이 없어 좋습니다 ” 깅어연r 짚사j 

“제가 돈을 지줄아는 과정에서 실수해서 100원이라도 더 드리연 성도님들께서 꼭 가져 
오십니다 그렬 때 보면 내가 교외에서 이아고 이다느 거으 새사 」끼니다 ” 죄으여이l사j 

E λ .. 'L A 2 

“식상에서 수요일， 금요일 ，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애 큐석석으로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큰 죽복이라고 생각압니다 김선영(잉사) 

‘같。1 일아는 지제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부족아냐마 주님의 일을 감당아니 감사아 

구요 유치킹r 징사l 

“저느 다기서교티의 비앤스케충으 여|야애 E 리고 비자르 대시 바느 이 뭇요 아니다. 그리 
。 근 2 "-, 11 - ----, --- -, - '2 "L C L 2 0 

고 모든 예배를 녹음만 테이프와 비디오를 신성 받아서 제공도 아구요 ” 질 용r 잉사， 울웅관리/ 

“저는 경리따트로 수입파 지줄을 담당하는 역알이지요 예를 들어 설명아연 단기선교를 가 

실 때 내시는 앙공료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각 교육위원외의 예산도 드리고요 ” 죄은영(짙 

사무국에서 하시는 일들을 구체적 알게 되면서 장문너머로 약간은 거리감이 있게 느껴졌 

던 그들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다연 추일에 우리가 그령게 명온하고도 펀 

오바게 예배드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l심안 온길이 새 

삼든든하게느껴졌습니다 
칩리/편집실 

빼 다음주일한송 새 가 · 족 · 을 ‘ 환 · 영 합 니 · 다 

417장 “흔 조l에 빠진 나를 ” 번호 싱영 교구 소속뷔 인도지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 번호 성영 교구 소속뷔 인도자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찬양위원회) 

1815 인지주 1 장년2부 진혜원4) 11862 김영업 15 징년1부 박미쩨 11009 유징오 19 정년1부 유승렬 1 헤 1됐 리미리 19 외신부 
1816 이용심 2 소밍부 김성재2) 1 1뼈 진규식 15 장년2부 권영신미 11910 송인운 19 정년1부 이필윈6) 11957 두이지뻐 19 외선부 
1817 김경복 3 장년1부 김희선삐 11864 김신경 16 징년1부 이효진(1에 11911 깅민정 19 정년1부 01^1윤씨 1뼈 에밴 19 외선부 
1818 진지영 3 징년2부 행혜3) 11865 안연식 16 엔꽤) 11912 김굉호 19 정년1부 O폐철 에 1959 ^다맘이 19 외선부 
1819 김경희 3 청년2부 뻔떠) 11866 이동욱 16 청년2부 이명훼7) 11913 조윤호 19 대학부 한X땐 낀 1 1뼈 님길리나 19 외신부 
1820 01성구 3 정년2부 김형쥔1에 11867 이영순 16 징년1부 이징연(1이 11914 이정무 19 대학부 김요핸1 애 1961 기리푸린 19 외신부 
1821 황선순 4 정년2부 정길재2) 1 1없 이기준 17 장년2부 김용죄1 ) 11915 윤여준 19 대학부 김민위1 에 1962 스미화브 19 외선부 
18잉 최미화 6 장년1부 최미현떠 11869 김혜진 19 중등3부 문경앤1 7) 11916 구성우 19 대학부 배회획이 1 1963 주리에프 19 외선부 
1823 김태경 6 청년2부 O엠햄) 11870 횡헌이 19 중등2부 문경E뻐 11917 김정님 19 정년1부 권혜진 川 1964 전교르7119 외선부 
1824 이영숙 7 징번1부 최순실떼 11871 김혜성 19 중등부 문경E매7) 11918 강윤화 19 청년1부 진은배 14)11965 최루슬린 19 외선부 
1825 전선분 7 짧2부 금옥연(7) 11872 전소담 19 중등3부 문경앤1 7) 11919 배경순 19 정년1부 우^I현 1 데 1없 배브지 19 외선부 
1826 이굉태 7 짧2부 깅미연떼 11873 박지혜 19 중등3부 문경맨7) 11920 김경미 19 정년1부 인순복씨 1967김멤세0119 외신부 
1827 문종순 7 징번1부 김은칙에 11874 입니래 19 중등부김슴냄1 히 11921 박싱민 19 청년1부 강진쉬1 에 1968 요기이 19 외신부 
1828 인썽복 8 징번2부 김신쾌1) 11875 김혜민 19 중등3부 강무회삐 11922 신정훈 19 칭년1부동빙 윈 11쨌구스나레브19 외신부 
18:왜 박희운 9 에8fq부 김정권5) 11876 고민수 19 중등3부 정민형삐 1 19:잉 정준모 19 정년1부 권재획씨 1970 지베나 19 외선부 
1뻐 김종사 9 징년1부 닝준재이 11877 권유신 19 중등3부 깅민경깨 11924 주충흰 19 칭년1부 요댄5) 11971 한올7f 19 외선부 
1831 챔현 9 장년1부 정경원1) 11878 횡규태 19 중등3부 박성호 11) 1 1없5 최경범 19 정년1부 박영윈에 1972 텐 19 외선부 
1없2 L널리히 9 외선부 김언징떠 11879 임신미 19 대학부 조싱메이 11926 잃분 19 청년2부 혐렬 1에 19매O뻐|런브 19 외선부 
1833 최은실 9 정년2부 흥기왜 11880 김현혜 19 대학부 이혜E뻐 11927 징동식 16 정년2부 박흥석 1 에 1974 리로지 19 외선부 
1없4 정재규 9 징년2부 징금폐1이 11881 횡정태 19 대학부 이혜댄19) 11928 김춘식 19 정년2부 김재명 6) 1 1975버체씌0119 외선부 
1835 승숙희 9 징번1부 죄핸1(5) 11882 지아영 19 대학부 김신영(14) 11929 김진숙 19 칭년2부 김뺀 1 에 1976 김에러나 19 외신부 
1없6 김숙하 9 징번2부 이계폐 11883 염윤회 19 대학부 백지엔1이 11930 이형규 19 정년2부 짧위1에 19π H냄료8f 19 외신부 
1837 횡명현 9 징번3부 횡명폐 11864 정원석 19 대학부 똥째 11931 김진징 19 정년2부정경애 1 헤 1978 합대브 19 외선부 
1838 이기식 10 소밍부 최지윤(1이 11885 현진이 19 중등3부 빡짧 11932 이연재 19 칭년2부 얘러1 에 1979 모토린 19 외선부 
1뼈 이미진 11 칭년1부 강지영 8) 11886 징진호 19 대학부 김희연(1에 11933 김용산 19 정년2부 김형쉬1 께 1980 0넬로브 19 외선부 
1840 김태경 11 정년2부 님현칙에 11887 최윤하 19 대학부 L찌희(1에 11934 정옥희 19 정년2부 닝명획1 께 1981 레육 19 외선부 
1841 진호순 11 징년3부장순재11 11 1888 징현승 19 대학부 O씬해 1 1없5 세경곤 19 청년2부 박정미 1 1982 밀E바 19 외선부 
1842 빵인 11 장년3부 이선재에 11889 허맴1 19 대학부 이유{1에 1 1없6 설승환 19 정년2부 깅헌쥐1 에 198'3 퍼|드센 19 외선부 
1뼈 맨식 11 장년2부 뻔쥐의 11890 깅연숙 19 대학부 E원{1에 11937 임병환 19 정년2부 정송행2) 1 1984우때뻐IHf 19 외선부 
1844 01싱희 11 칭년2부 징충래(1) 11891 햄진 19 대학부 한C냉(1에 11938 이동근 19 청년2부 전댐{1에 1985우떼비예브 19 외신부 
1845 댐절 12 징번1부 이희영(1 ) 11892 김태영 19 대학부 백장삐 1 1쨌 조기현 19 칭년2부 김진쉰5) 1 1986뿔|길리니 19 외신부 
1846 김혜정 12 정년2부 박경재이 11893 조미진 19 고등부 이증원 1 이 11940 송명령 19 외선부 김신쾌미 1987 민비틸êl19 외선부 
1847 김해숙 12 장년 

다음 주일 찬송 ‘큰 죄 에 빠진 나를’ 은 에베소서 3장 18-19 
절의 “ ...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구하노라”라는말 

씀을 배경으로작시되었다. 특별히 1절과 3절을중심으로가 

사의 내용을 묵상해 보자. 
1절 : 큰 죄에 빠져 길을 잃은 나를 건지셨고 넓은 품에 품으신 

예수의 사응봐 은혀는 바다보다 깊모 하늘보다 높다 이것 

은 우리가 깊이 그리고 영원히 부를 노래의 저목이다 큐 

속의 은혀털 깊이 뭘하며 즈용해f 

3절 그리스도꺼/서 ~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것은 주가 

우리에꺼/ 보여주신 플라운 시랑01다 온 천자가 주님의 

즈방으로 메아리치끄 큐속된 성도들과 우리의소리가 영광 

중에/ 드높이게 챔소서’라는 D띔을 7fX/'고 2싸의 의미 

를 기억하며 ε앙해야 한다 

큰 죄에 빠진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긍홀과 자비를 베푸셔 

서 건져주셨다. 그러하기에 우리는그은혜에 날마다감사하 

며 찬송할 수밖에 없다. 날로 더욱 귀한 주님의 사랑이 한없 

이 넓고 갚으심을 믿는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기대하 

며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이 찬송을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 

하자 

..... 
쭈암께아는아픔 

박순옥 권창 (49세， 3교구) 대장암 수술을 하면서 직장도 
일부분 잘라내었고 지금은 항암 치료 중입니다 장이 짧아져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야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무척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박순옥 권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 
며 자신에게 믿음을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모두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잘 견뎌내 

고 믿음으로 그 가정이 더욱 견고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랄 수 있도 

록기도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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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794호 주민흥헌 

교빼쇼씌 

띠 위임목사의 사역을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성령 

의 도구로만사용하시며， 말씀을증거하실 때마 

다십자가복음만전하는통로가되게 하소서. 

a 예배 때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복 
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의 모 

든 성도들이 주 예수펴스도께 엎드려 경배하 

는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a 단기선교에 참여뺨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지 
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요} 역째} 

심을간구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한마음이 

되어 성령의 지혜와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 

소서. 

밍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시람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재}를 더 깊 

이 일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히소서. 

딩 여름계절학교에서 말씀을 가라는 모든 교사 

들을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천국일문 

이되게하t서. 

a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1 

고， 십자가의 복음을확신하며 믿음안에서 자라 

게하소서. 

훌펠충흰 71도으l 창 .2004년도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전도와원회에서는 2004년~~벤기 회껴1?d싸를 실시합니다 

각 진도회에서는 이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시를 븐띤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 7월 첫 주"'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 2004년 1월"'6월 

3. 감생소 ’ 전도위원회 (제1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 시산표 2뷔2004년 1월"'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모임 

권사3지회월례회 

일시 : 21일(수) 수요1부 예배 후 

장소:영아부실 

〈이번 주 어름계절확JI!， 일점〉 

.2004년도감사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샤 

1. 감사기간 :7월 첫 주"'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감사대상 : 전도위원회를 제외한 교회 각 부서 
3. 감사기간 : 2004년 2월"'6월 

4. 감사장소 : 감사위원회실 (저 11교육관 302호) 

l-.. 홉웰 .. -멀-
새사람이되었어요 

거듭난천국일꾼 

유.()~부실 

채2교육관 1，2충 

7월20일(화H월21일(수) 

7월20일(화H월21일(수) 

웰g 
。nl님 
πVfT 

。 -i- 1 1::::t
π'^IT 

.7교구태신자초청회 

1. 일시 · 오늘 14:00 2. 장소 : 충현복지관 지하 2층 강당 

2O(화) I 21 (수) 

여국근/최남하 | 정현민/안노수 
25(주일) 

이종대/이옥주 

23(금) I 24(토) 

이종철/김희선 | 김영훈/홍순애 
22(목) 

이태복/이용헌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원로목사 차량 기새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우메 

세례교인 

자필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당회장 추천세타교인인 경위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ft 552-8200 

직원모집 

1.모집부문 

2. 자격 

3. 제훌 서류 

4. 서류지|훌처 

↑성수대 .. 

';옹션b윤 

르네상스t탱 

l41NEf위 

역%벽(1번환) 

i 
A 
빠
 ah 

뺀
 
i
” 

때
 

* } 
얘
 

↑옹i대 .. 

11쓰￥튼i탱 

하!원 

예배담당 안내 (7/1 9-7/25) 

날짜 여|배 예배전찬양 사 회 기도 서E ‘ 「
7/21 수요 I 장훈 박명엽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왕상 18:36-39) 김성관목사 

7/21 수요II 윤수일 ιF-긴~스\!.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레 7:15-18) 김준희 목사 

7/23 금요집회 1교구/소프라노 김희연/바이올린 장연희빠리톤서준생 안치원 김성관목사 

7/25 주일 I 최성규 이종석 더욱큰은혜(약 4:6) 이재영목사 

7/25 주일 II 슬픈1I~음 있는사람외/소프라노조수진(7}브리엘잔뼈솔로이스트) 임현덕 김은호 더욱큰은혜(약 4:이 김영훈목사 

7/25 주일 m 나같은죄인 살리신 외/피o}노트리오싸멘오케스트라) 여국근 강철형 더욱 큰 은혜(약 4:이 김성관 목사 

7/25 주일 W 참 o}름다와라 외/피o}노 트리오에엔오케스트라) 이희식 김종구 더욱 큰 은혜(약 4:6) 정충신 목사 

7/25 주일 V 주음성 외에는 외/소프라노좌정아(뻗찬양대 솔로이스트) 최종철 꽤l송 더욱 큰 은혜(약 4:6) 이성진 목사 

7/25 주일찬양 김교생 박송길 끝까지 부르짖는 야곱(창 32:찌:-28) 김생관 목사 상성→ 

[ 섬·기·는· 분·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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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숙 
3교구 

김말자 
5교구 

장혜구 
2교구 

이수경 
19.교구 

• 남전도사 송요한 (외선뷔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9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6교구 

조옥자 강덕펼 
7교구 16교구 

김영순 김정자 
1교구 1 5.교구 

류진희 
19교구 

김성관 

l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소밍부 교구위원회 

이종철 김영훈 
선교위원회 9교구 

방준영 나광영 
8교구 11교구 

위건량 김익환 
새7펙앙육1부 13교구 

이희:식 최종철 
중등9부 중등1부 

정충신 양재웅 
초등부 중등3부 

이재영 이경준 
10.교구 15.교구 

• 우|임목사 

· 시무장로 

기도원안내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정운석 
8교갱 

최무길 
깅시위원 

조인제 
몽A태원 

문홍구 
옹써원 

구 분 시 간 자ζ〉 -<A-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 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화， 외국어 통시통역 예배) 

W 오후 1 :00(외국어 동시용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E 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f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예배및집회안내 

오진국 
예배위원 

남선우 
법인은영위원 

김종구 
충현기도원깅 

노광헌 
딩회서기 

이 훈 
칭앙위원징 

김은호 
교구위원징 

강모용 
샘2부징 

김의철 
1교구장 

엄필성 
- 쩌3교육위원징 

김영길 
용A써원징 

안종욱 
재징위원 

황의만· 김구형 
소밍부징 찌2교육위원징 

강철형 
18교구정 

이정우 
칭년2부정 

정태두 
진도위원 

김영달 
A뮤극장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행정위원 

김환기 
9교구징 

이종석 
기획위원정 

전홍렬 
예배위원징 

김영수 
11교구징 

노영한 
3교구장 

이태식 
10.교구정 

배춘식 
13.교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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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윤 
징년1부징 

고제숭 
신교위원 

이실호 박찬섭 
새1택똥부징 재1교육위원 

신상수 
예때부징 

장철환 
진도위원 

정청길 
빼위원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 ~、

l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년 2 부 오후 1 2:20 교육관 501호 
영아부 1I 오전11:00 

장년 l 부 오후12: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유치부 오전10:50 제2교육관 l충 

장년 3 부 오후 1 2:30 교육관 307호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소앙부 오후12 : 1 5 갈릴 리 훌 
~%~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신혼가정부 오후 12 : 15 교육관 204 ， 205호 
소년부 오전10:30 교육관 507호 사랑부 오전 1 1 :00 복지관지하1충 

중퉁 l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에바다부 오전%뻐학생)1오후 l때(성인) 교육관207호 
중동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 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퉁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양육부 l 오전 9: 15 1I오후12:1 5 갈렬리훌， 에다니흘 

고둥부 오전 9:30 저1 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대학부 토， 오후 4:00 지1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T Z가U.l꾀jl~ 충현복지관 

청 년 1 부 정오， 12: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엔 흘 

l 전임지휘자 서준성 l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독창지 김소연 
• 협력선교사 허요셉 (01집퇴 

윤석민 
실로잉전S뼈징 

함철주 
A녕부징 짧

 
網

안석현 
5교구징 

이달옥 
찌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1 몽골어， 러시아어1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억됩니다 

Si때ttaneous 때뼈따lS in 8멍li앙1， Chinese, Japanese and Sign l..aJ1guage are available at 뼈 티evenO‘ d∞kWcxs애P 앓v.æ. 
a잉 sri 버얘an， Chinese, Mα'9Qf18J'1， Rus앓n. 비때" 때 Inφnesian are a1so availab~ at the One 0’ cl∞kWαship Se!Vi∞. 


